
로보어드바이저, 하락 증시에 강한‘중위험 중수익’상품

 

상반기 NH투자증권 위험중립 RA, 18.83% 수익률 기록

해외자산 투자 RA, 수익률 선방

 

□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하락 증시에도 국민들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국내 대표적인 ‘중위험

중수익’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.

□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사무국을 맡고 있는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은 올해 상반기 위험

중립형 로보어드바이저(이하 RA)의 수익률이 시장 참고지표인 코스피200(5.92%)을 상회한

7.9%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.

□ 코스피200이 조정(-7.4)을 받았던 지난 1년 동안에도 위험중립형 RA는 2.23% 수익률을 기록

했다. 특히 적극투자형 RA는 지난 6개월과 1년 동안 각각 10.2%와 0.97% 수익률을 기록하며 중

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.

□ 투자자산구성별로 살펴보면 해외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한 RA의 수익률이 높았다.

□ 상반기 해외 주식을 포함한 RA의 경우, 위험중립형은 10.98%, 적극투자형은 15%를 기록하며

같은 기간 코스피200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.

□ RA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상반기 위험중립형의 경우 증권사가 8.79%, 적극투자형의 경

우 기술업체가 11.96% 수익률을 기록하며 타 업종(자산운용·자문일임·은행)보다 양호한 실적을

나타냈다.

□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“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국민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키는 대표

적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”이며 “앞으로도 주기적으

로 개별 상품의 수익률을 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□ 코스콤은 지난해 9월부터 RA 테스트베드 접수신청을 연 4회로 확대하고, 개인들의 진입장벽을

낮추는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게 폭 넓은 진입기회를 제공해왔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(www.RAtestbed.kr)를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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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가능하다.


